


:: 서도사의횡포 

집안은 망하고 후손은 불행해지고 

현재의 솔안말 전경 

조선조부평도호부석천 

면 구지리(소사구 송내통 

이었다가 원미구 상동에 

편입)는 솔안말을 포함하 

는 마을이었다. 송내동은 

솔안말의 한자어이다 이 

마을에 이천(利川)을 본관 

으로하는서씨 성을가진 

사람이살았다. 

서씨는 본인이 직접 벼 

슬을 한 사람은 아니었으 

나 그의 조부가 지방 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과시(科調 일을 맡아보던 

종5품 도사(都事)를 지냈기 때문에 그도 이를 계승하여 마을에서 도사 

라고 불렀다. 그는 지역토호에다 성품이 포악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다 인근 전답은 거의가 그의 소유였다고 한다. 그는 소작인들을 

못살게 구는가 하면， 거기에다 심술도 대단하여 이웃집 소가 자기네 콩 

밭에 들어가면 그 소를 죽이고도 소 값을 물어주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남루한 과객이 찾아들었다. 그는 서 도사 

의 집에 가서 구결을 하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그러나 서 도사 

는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하인을 시켜 곤장을 치게 했다. 그런데 곤장 

몇 대에 그만 과객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인들은 매장을 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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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수습하려다 죽은 이의 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서 도사에게 가져갔다 서 도사는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하인 

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소문은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서 도사가사람을죽였 

대”， “죽은 사람이 암행어사란다” 등등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 도사는 두려웠다. 그는 생각다 못해 강화도에 사는 작은마누라 집 

을 전전하면서 피해 다녔다. 관아에서는 포졸을 풀어 그의 행방을 뒤쫓 

았다. 그러던 중 서 도사는 강화도 초지진에서 피살된 채로 발견되었다 

그토록 심술 많고 욕심쟁이인 서 도사가 객지에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는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집안은 망하기 시작하였다 하인들은 서 

도사가 살아서 부린 횡포에 대한 보복으로 서 도사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결국 굶어 죽게 했다고 한다. 또 서 도사의 후손 중에 

두 사람씩이나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켜 불행하게 살다 죽었다고 하며， 

결국 그의 손(孫)도 끊겨 버렸다고 전한다. 결국 악한 지는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하겠다. 

: 범박골의 배못탱이 

홍수 때 사람 살린 느티나무 

소사구 범박동에는 마을 명칭에 대한 유래가 전해 내려온다. 범벅골 

또는 범박골이라 불리는 마을 입구 동구 밖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 

루가 자란다. 노목답지 않게 지금도 싱싱한 푸른 잎이 무성하게 피어 마 

을 사람들의 한여름 더위를 식혀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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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동느티나무 

대략 5， 600년은 되었을 거라고 보 

는데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다. 

옛날 어느 해에 태풍이 오고 큰 

비가 내려 근처 일대 평야가 물에 

잠겼다고 한다. 이 일대에 살던 주 

민들은 물에 갇혀 고립되고 말았 

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떠내려가 

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 등 아 

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사람들 중 

몇몇은 살기 위해 멧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높은 곳을 향 

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 었다. 

배는 산과 산 사이의 협곡을 따라갔다. 얼마 후 산들이 감싼 듯한 아 

늑한 분지가 나타났다. 모질게 몰아치던 폭풍도 뜸해졌다. 한쪽 길섬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보였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 멧목을 대고 붙으로 올 

라갔다.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중이었다. 사람들은 폭풍우와 홍수 속에 

서 빠져 나온 것에 만족하며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후이 나무의 이름은 배를맨나무’라는뭇에서 배못탱이라고하 

였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범벅골에 사람이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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